
언제나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을
나의 피부 지킴이

- 20년 분당정자 피부주치의 하석준 대표 원장 - 

산책을 하다 보면 눈인사를 건네는 이웃, 탄천의 사계절을 스무 번 넘게 경험한 동네 사람. 하석준 대표 원장이 지
난 분당정자 차앤박피부과의 20년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다 보니 마주하는 장면이라고 한다. 진료실에서는 의사와 
환자의 만남이지만 병원 문을 나서면 그저 평범한 이 동네 사람 중 한 명이라고. 분당정자 지역의 찐 피부주치의의 
이야기다. 



무탈하게 별일 없이 지내온 20년, 깊어진 “정”
“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가 10분. 그 길목에서 만나는 동네 사람이 진
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. 사는 곳도, 근무처도 
분당정자 지역이다 보니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. 초반에는 좀 부담스
럽기도 했는데 지금은 20년 동안 무탈하게 별일 없이 지내온 것이 감사
할 따름입니다.” 오늘 하루만 보고 말 사이가 아닌지라 허투루 대할 수
도 없는 그야말로 동네 피부주치의가 되어 버렸다. (물론 영광이다) 개
원 초반 학생으로 왔던 환자가 조금 뜸하더니 유학을 다녀왔다고 하고, 
시간이 지나 면접 준비를 위해 방문한다. 어느 날은 결혼 소식을 전하
고 출산 등 개개인의 대소사를 알게 된다. 20년이라는 세월이 의료진과 
환자 간의 깊어진 ‘정’이 되어 오간다.    

연구실 지킴이에서 피부 지킴이가 되다
대학시절,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는 하석준 원장. 피부의 면
역체계를 비롯해 질환과의 연계성 등 경이로운 피부에 대한 연구가 즐
거웠다. “지금은 피부 건강하면 미적인 부분이 강조되지만 초반엔 만
성 피부 질환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, 이러한 질환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
찾는데 집중했던 시간들입니다. 다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
피부 건강이 단지 질환적인 문제를 넘어 현대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
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피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방
향을 명확하게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.” 대학 때의 연구가 밑바탕이 
되어 성별, 연령대 관계없이 눈높이에 맞춰 진료한다.  

방향성과 피부에 대한 진심이 통할 때 좋은 결과 
흔히 피부가 좋다는 사람들은 피부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를 찾는다. 
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
이다.  
“20년간 마주하다 보니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. 피부는 당장 생

명에 지장은 없지만 개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데 기여한다는 
점입니다. 한 지역에서 20년 동안 피부주치의로 자리하다 보니 한 분 
한 분의 스킨 히스토리를 알아가면서 소명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.” 치
료하는 과정에서도 변수가 많고, 개개인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
에 우선 경청한다. 치료의 방향성을 잡아가면서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
하는 마음이 생겼다. 이렇게 피부에 대한 진심이 통할 때 놀랍게도 개
선 속도는 빨라진다는 걸 20년 동안 경험하고 있다. 

피부관리는 장기전, 웰에이징을 위한 투자 
피부 과학의 발전으로 웬만하면 해결되는 세상이다. 얼리 안티에이
징(early antiaging), 리버스 에이징(reverse aging), 슬로우 에이징
(slow aging) 등 다양한 트렌드가 양산되고 있다. 피부주치의 하석준 
원장의 생각은 어떨까. “지금 당장, 더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
니다. 수술적 방법을 통해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들
도 있어요. 좋은 일입니다만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의 수명
은 점점 길어지다 보니 60대 이후의 ‘오늘’도 생각해야 합니다. 그나마 
‘가속 노화의 시대에 느리게 나이 드는 법’인 슬로우 에이징이 백세시
대 피부관리를 대처하는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” 피부 지킴이로서 
이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. 있어서는 안되지만 부작용의 경
우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월을 어느 정도 묵힌 후 불시에 찾아오
기 때문이다. 조급함보다는 노화을 유연하게 마주하는 것이 웰에이징
의 방안이라고 조언한다. 

피부관리는 장기전, 웰에이징을 위한다면 평소에도 피부 건강에 도움
이 되는 규칙적인 생활,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면 골
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내 피부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를 찾는 슬
기로움이 필요하다는 것. 

6mm 도 안되는 두께로 우리 신체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부처럼 분
당정자 차앤박피부과 역시 언제라도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을 나의 피
부 지킴이임을 알겠다. (끝)


